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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노동통계의 국제기준 개정과 고용보조지표

정 현 상*

Ⅰ1)

Ⅰ. 머리말

노동시장 분석과 인력자원의 개발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는 ILO의 기준에 따라 취업, 실업, 고용 등의 다양한 지표를 제시하고 

있다. 지표상으로 나타나는 2014년 9월의 실업자 수와 실업률은 각각 849천 명, 3.2%(계
절조정 919천 명, 3.5%)로 전년동월대비 각각 129천 명, 0.5%p 상승한 수치이다. 또한 계

절조정 된 실업률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올해 들어 실업자는 82천 명, 실업률은 0.3%p 상
승하여, 지표로만 보았을 때 국내 노동여건이 다소 악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1)

[그림 1] 실업률 추이

(단위 :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원(hsjung@kli.re.kr).
1) 반면에 동월기준 취업자 수와 고용률은 각각 25,917천 명, 61.0%로 전년동월대비 451천 명, 0.4%p 

증가하여 고용시장여건을 어떤 지표로 판단하느냐에 따라 그 해석이 엇갈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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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OECD 회원국의 실업률(2014년 7월)

(단위 : %)

 주 : 1) 스페인, 이탈리아는 16～74세, 미국은 16세 이상 기준. 유로존=유로통화를 사용하는 18개국(오스트리아, 벨기에, 

키프로스,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룩셈부르크, 몰타, 네덜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2) *표시 국가는 2014년 6월 기준.

자료 : OECD, 계절조정(2014. 10. 15 기준).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나라의 3%대 실업률이 매우 심각한 수준은 아니란 것을 보여주

기도 한다. 예를 들어, [그림 2]의 OECD 국가들의 2014년 7월 기준 계절조정 실업률을 

살펴보면, 전체 회원국 중에서 노르웨이와 더불어 3.4%로 가장 낮은 수준이며 OECD 평
균 7.4%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비정규직의 양산과 청년실업 문제, 근래에 들어서

는 경력단절여성 문제까지 대두되면서 국민들이 느끼는 고용여건은 여의치 않음에도, 
2001년 5월부터 최근까지 단 3개월을 제외하면 3%대 계절조정 실업률을 계속해서 유지

해 오고 있다. 
이처럼 ILO 기준 실업과 국민이 체감하는 실업의 차이로 인해 실업률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를 기초자료로 활용한 정책의 실효성 또한 떨어진다는 비판이 

지속되어 왔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학계와 언론 등에서는 조사방식의 개선과 실업률을 

보완할 수 있는 보조지표 개발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에 대한 다음의 일환으

로 지난해 10월 제19차 국제노동통계인총회(International Conference of Labour Statisticians)
는 기존 실업자 개념의 한계를 보완하는 고용보조지표2)에 관한 국제기준을 마련하였다. 

2) 실업자 외에 충분히 일하지 못하는 취업자, 취업하고자 하는 욕구는 있으나 일하지 못하는 비경제

활동인구와 같이 사회적 관점에서 노동이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하는데, 즉 노동공급

과 노동수요의 불일치를 의미하는 것으로 충족되지 못한 노동력을 말한다(통계청(2013. 11), ｢보도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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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해 11월 통계청 주관으로 노동저활용(Labor Underutilization: LU) 지표3) 개발을 위한 

공청회가 개최되어 주요 변경사항이 발표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통계청은 2014년 동안에

는 변화된 국제기준에 따른 새로운 조사표와 기존 조사표를 병행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2014년 11월(10월 고용동향)에는 국민적 관심이 큰 고용보조지표만을 공표하였고, 2015
년 2월 발표되는 1월 고용동향부터는 신규 경제활동인구조사표로 집계된 모든 지표에 대

해 공표할 계획을 밝혔다.  
본 연구에서는 국제기준의 주요 변경사항에 관해서 설명하고, 지난 2003년 이후 경제

활동인구조사 원자료를 활용하여 고용보조지표를 산출하고 동 지표의 경기에 대한 반응

을 살펴보고자 한다.  

Ⅱ. 국제기준 주요 변경사항4) 

현행 실업률의 국제기준은 제13차 국제노동통계인총회(1982)에서 제시된 것으로, 이 

기준은 취업준비생, 구직단념자, 단시간 근로자 등을 실업자에서 제외시킴으로써 경기를 

반영한 고용시장의 변화를 적절히 보여주지 못한다는 지적과 함께 국민이 체감하는 실업

과 괴리가 있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한 국제기준 변경사항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노동저활용지표’란 용어는 영문명을 번역한 것으로 용어가 길고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지난 9
월 세 가지(안) ‘노동저활용지표’, ‘고용보조지표’, ‘노동활용지표’에 대해 주된 고용통계이용자들(통
계청 직원, 국민신문고, 전문가 집단 등)을 대상으로 선호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고용보조지표’로 

용어가 변경되었으며 이하 변경된 용어를 사용하였다. 
현 행 변 경

노동저활용 지표 고용보조지표

LU1 실업률

LU2 고용보조지표1

LU3 고용보조지표2

LU4 고용보조지표3

시간관련 불완전취업자 시간관련 추가취업가능자

확장된 노동력 확장경제활동인구

잠재노동력 잠재경제활동인구

취업불가능구직자 잠재취업가능자

비구직․취업희망․취업가능 잠재구직자

   자료 :통계청(2014. 9), ｢노동저활용지표 개발｣.

4) 이 장은 ILO(2013)의 “Resolution concerning statistics of work, employment and labour underutilization”과 

“ReportⅡ - Statistics of work, employment and labour underutilization - 19th International”의 내용을 바탕

으로 통계청 보도자료를 재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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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업자(2015년 2월 공표 예정)

고용보조지표는 실업자, 시간관련 추가취업가능자, 잠재경제활동인구로 구성되는데, 
우선 변경된 국제기준에 따른 실업자는 일의 정의에 그 포괄범위가 다소 확대되었다. 현
행 기준에 따르면 “임금 또는 비임금근로자가 아니고(without work), 기준기간 동안 일하

는 것이 가능하며(currently available for work), 일을 하기 위한 적극적인 구직활동(seeking 
work)을 한 사람”을 실업자로 분류하였는데, 변경되는 국제기준에서는 “취업하지 않았고

(without employment), 구직활동을 했으며(seeking employment), 일이 주어지면 즉시 취업

을 시작하는 것이 가능한 사람(currently available to take up employment)5)”으로 그 개념이 

변경되었다.
구체적으로, 기존에는 일(work)이 취업(employment)과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되었으나, 

일6)의 범위가 취업, 자가생산(own-use production), 자원봉사(volunteer work), 무급훈련

(unpaid trainee) 등으로 확장되었다7). 또한 여기서 ‘구직활동’이란 지난 1개월(4주) 동안 

일자리를 찾거나 사업을 시작할 목적으로 한 활동을 의미하며, 친구, 친척 또는 다른 중개

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구직활동에 포함된다. 예외적으로 일을 시작하기까지 3개
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발령대기자(future starters)와 취업촉진프로그램을 통해 기

술훈련 중인 사람은 구직활동을 하지 않았더라도 비경제활동인구가 아닌 실업자로 간주

한다. 
위와 같이 변경된 기준으로 경제활동인구조사를 통해 실업자를 산출하기 위해 조사표

의 “지난주에 직장이 있었다면 일할 수 있었습니까?”라는 취업가능성에 대한 물음이 측

정 대상기간 현재 즉시 취업을 시작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항인 “지난주에 직장이 주어졌

으면 일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까?”로 구체화된다. 또한 지난 1주간 주된 활동상태를 나타

내는 문항의 보기에서 ‘발령대기’를 삭제하고 새로운 문항인 “이번 주부터 4주 내에 일을 

시작하기로 정해진 직장(일)이 있습니까?”로 분리하였다.

2. 시간관련 추가취업가능자

다음으로 기존에 ‘불완전 취업자’ 혹은 ‘부분실업자’라고 불리던 ‘시간관련 추가취업가

능자’는 근래에 들어 노동시장의 유연화로 인한 비정규직 고용과 개인의 생존을 위한 불

5) 실업의 적절한 파악을 위해서 조사대상 기간 기준 지난 1주 동안의 취업가능성 기준을 조사대상 기

간 이후 2주까지 확장가능하도록 수정.
6) 재화나 서비스 생산과 무관한 행위, 타인이 대신할 수 없는 행위(수면, 학습, 유희활동 등), 구걸이나 

절도 등과 자기 돌봄(몸단장, 위생 등)은 제외된다.
7) 자세한 사항은 통계청(2013. 11), ｢제19차 국제노동통계인총회 결과 보고｣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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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 취업자 증가 추세를 반영하여 그 기준을 세우고 고용보조지표로 공표될 예정이다. 
기본 개념은 “취업시간이 기준시간 미만이고(worked less than a threshold) 추가 취업을 

원하며(willingness), 기회가 주어지면 추가 취업이 가능한 취업자(availability)”로 정의된

다. 여기서 말하는 ‘기준시간’에 대해서 ILO는 평소근로시간의 중앙값이나 최빈값 또는 

노동시간 규범 등을 고려하여 정할 것을 권고하였고, 우리나라는 36시간 미만으로 실제 

취업시간이 0~35시간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추가 취업을 희망하고 추가 취업이 가능한 

사람으로 정의하였다. 여기서 추가취업 희망여부는 불충분한 노동력 공급상태를 식별하

기 위한 것으로, 경제활동인구조사 기준 “현재 하고 있는 일의 시간을 늘리거나, 새로운 

일을 추가적으로 하거나, 근로시간이 많은 새로운 일자리로 대체”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
한 실업자와는 다르게 부업이나 전직을 위한 구직활동 여부를 전제하고 있지는 않지만 

추가 취업가능성 여부를 조건으로 하고 있다.8)   

3. 잠재경제활동인구

2000년대 들어 공무원 시험이나 취업준비를 하는 청년층이 증가하는 가운데, 현재의 

공식실업률 지표는 이들을 비경제활동인구로 집계하고 있어서 국민들이 느끼는 취업현

실과는 다소간 차이가 있다. 
<표 1>은 15~29세 청년층의 활동상태별 비경제활동인구 규모를 보여주고 있다. 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 중에서 지난 1주간 주로 “취업을 위한 학원․기관통학(고시학원, 직업훈

련기관 등)”이라고 응답한 사람과 “취업준비”라고 응답한 청년층의 비율이 2000년대 초

반에 비해서 근래에 약 3%p 정도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취업준비”라고 응답한 

청년층은 2003년에 108천 명이었으나 근래에는 약 270천 명으로 2.5배 이상 증가하였다.
이처럼 준실업 상태에 놓인 인구의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여 적절한 대응책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한데,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 사이 경계영역에 있는 다양한 노동력상태를 포

착하기 위해 잠재경제활동인구의 적절한 기준이 필요하였다. 앞으로 고용보조지표로서 

잠재경제활동인구는 비경제활동인구 중에서 ① 지난 4주간 구직활동을 하였으나 취업가

능성이 없는 구직자(잠재취업가능자), ② 지난 4주간 구직활동을 하지 않았으나 취업을 

희망하고 취업이 가능한 사람(잠재구직자)의 총합으로 산출되게 된다. 
이를 파악하기 위해 통계청은 조사표 상의 취업희망 관련 문항에서 ‘아니오’로 응답 

시 취업가능성 문항으로 이동하던 것을 구직 관련 문항을 건너뛴 전직유무 문항으로 이

8) 추가 취업을 판단하는 정확한 기간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다만, 통상적으로 전직활동 기간보다 

구직활동 기간이 길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실업자의 취업가능성 판단 기간보다는 길 것이다(황수

경, 2010). 



이슈분석_47

노동통계의 국제기준 개정과 고용보조지표

동하도록 통계변경승인을 고시하였다.9) 또한 경제활동인구와 잠재경제활동인구를 포괄

하는 확장경제활동인구라는 개념을 신설하였다.

<표 1> 청년층(15~29세)의 활동상태별 비경제활동인구

(단위 :천 명, %)

청년층

비경제활동

인구
기관통학(A) 취업준비(B)

취업준비자

(A+B)

취업준비자/

비경제활동인구

2003 5,361 159 108 268 5.0 

2004 5,151 159 138 297 5.8 

2005 5,083 175 176 351 6.9 

2006 5,209 181 232 413 7.9 

2007 5,325 174 244 417 7.8 

2008 5,423 181 274 455 8.4 

2009 5,477 173 256 429 7.8 

2010 5,451 183 259 442 8.1 

2011 5,390 163 247 410 7.6 

2012 5,361 142 269 411 7.7 

2013 5,424 145 277 421 7.8 

2014(1～9월) 5,238 139 272 412 7.9 

주 : 기관통학은 지난 1주간 취업을 위해 주로 고시학원이나 직업훈련기관 등에 다닌 것을 의미.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4. 그 외의 변경사항(2015년 2월 공표 예정)

위에서 논의한 사항 외에도 무급가족종사자의 용어를 기여가족종사자로 변경하고 “동
일가구 내 가족이 경영하는 사업체나 농장에서 주당 18시간 이상(우리나라 기준시간) 무
보수로 일한 자”란 기존 개념을 <표 2>와 같이 확장할 예정이다. 

제13차 국제노동통계인총회(1982)에서 기여가족종사자의 기준시간 “정규근로시간의 

1/3”이 삭제되었으나 우리나라는 18시간, 미국은 15시간으로 별도의 기준시간을 두어 집

계하고 있다. 이 기준시간을 앞으로는 1시간 이상으로 변경하고, 동일가구에 거주하는 자

영업자인 가족의 일뿐만 아니라 임금근로자 가족의 일을 한 경우와 다른 가구에 거주하

는 임금근로자인 가족의 일과 자영자인 가족의 일을 같이 한 경우에도 기여가족종사자로 

인정할 예정이다. 

9) 통계청 고시 제2014-2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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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무급가족종사자에 대한 국제기준 개정내용

변경전 변경후

시간 18시간 이상 1시간 이상

용어 무급가족종사자 기여가족종사자

범위

동일가구 다른가구 동일가구 다른가구

자영 O × 자영 O O

임금 × × 임금 O O

자료:통계청(2014. 9), ｢노동저활용지표 개발｣.

변경전 기준에서 18시간 미만 기여가족종사자는 실업자이거나 비경제활동인구로 집계

되었던 만큼, 변경된 국제기준을 따를 경우 취업자와 경제활동참가자 수가 증가하여 고

용률이 상승하고 실업률이 하락할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통계청은 새로운 국제기준을 

적용하기보다는 취업자로 전환된 기여가족종사자를 별도의 보조지표로 공표할 예정이며, 
동일가족 임금근로자를 도운 경우와 다른 가구에서 자영업을 하는 경우와 임금근로를 도

운 경우 각각에 대해서 조사할 예정이다.
위에서 살펴본 고용보조지표는 [그림 3]에 정리되어 있다.

[그림 3] 고용보조지표의 구성

15세 이상 인구

경제활동인구 비경제활동인구

취

업

자

시간관련

추가취업

가능자


A

실업자

잠재

취업가능자

잠재

구직자 그 밖의

비경제활동인구잠재경제활동인구


B

확장경제활동인구

분자
(공식)실업률

분모

분자
고용보조지표1

분모

분자
고용보조지표2

분모

분자
고용보조지표3

분모

주: 1) 실제 취업시간이 0∼35시간이며, 추가 취업을 희망하고, 추가 취업이 가능한 자.

2) 비경제활동인구 중 ① 취업가능성이 없는 구직자, ② 취업을 희망하고 취업가능성이 있는 비구직자의 합계.

자료 :김준(2014), ｢노동저활용 지표 개발의 쟁점과 과제｣, 󰡔이슈와 논점󰡕 제354호, 국회입법조사처, [그림 1]을 변경된 용
어를 참조하여 수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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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자와 실업자의 경계영역에서 시간관련 추가취업가능자를 식별하고, 비경제활동인

구와 실업자의 경계영역에서 잠재경제활동인구를 분리해 내는 것이 국제기준 개정의 핵

심이다. 앞으로 국제기준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실업률을 공표할 예정이며, 이와 더불어 

실업자에 시간관련 추가취업가능자를 더한 ‘고용보조지표1’과 경제활동인구에 잠재경제

활동인구를 더한 확장경제활동인구 중에서 실업자와 잠재경제활동인구가 차지하는 비중

을 나타내는 ‘고용보조지표2’, 확장경제활동인구 중에서 실업자에 시간관련 추가취업가

능자와 잠재경제활동인구를 포함시킨 인구의 비율을 나타내는 ‘고용보조지표3’을 공표할 

예정이다.

Ⅲ. 고용보조지표와 경기순환 관계

국제기준개정 이전 고용률과 실업률, 경제활동참가율은 경기와 괴리되는 문제점을 노

출했다. 새롭게 변경된 국제기준을 적용한 고용보조지표는 경기에 어떠한 이동 상관관계

를 나타내는지 살펴보자10). 2003년 1월부터 2013년 12월까지의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

료를 이용하여 변경된 기준으로 고용보조지표를 산출해 보았다. 다만, 앞으로 공표될 고

용보조지표는 변환된 경제활동인구 조사표를 통해 집계되기 때문에 본고에서 산출하는 

시계열과는 연결하여 사용할 수 없다.11) 또한 시간관련 추가취업가능자는 “실제 취업시

간 0∼35시간이며, 추가 취업을 희망하고, 추가 취업이 가능한 자”인데 여기서 추가취업

가능 여부와 관련된 정보는 2012년 이후부터 공개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지 않고 

산출하였다. 참고로,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추가취업가능 여부를 포함하지 않았을 때, 
이를 조건으로 포함시켰을 때보다 대략 4배가량 늘어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본고

의 이동 상관관계 분석은 현재 공개된 데이터로는 고용보조지표1과 고용보조지표3에 포

함된 시간관련 추가취업가능자를 정확한 기준을 반영하여 산출하지 못하였다는 점과 고

용보조지표2에 대해서 정확한 기준에 따라 집계는 하였으나 구조사표로 산출하였다는 한

계를 갖는다.12)

10) 2년 단위의 이동 상관계수 추이를 살펴보았기 때문에 결과값은 2005년 1월부터 산출되었다(t시점

의 j기 단위 이동 상관계수는  t-j부터 t-1기까지 두 변수 간의 상관계수를 나타내므로 첫 j개의 시

점에 대해서는 정의되지 않는다).
11) 2014년 월별데이터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 또한 2014년 1월부터 통계청에서 신규조사표와 구조사

표를 동시에 조사하면서 현재 보조지표에 대해 시산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2014년 

1월부터 구직단념자가 큰 폭으로 상승하였는데, 이는 경기변동에 의한 반응이 아니라 변경된 기준

으로 시산하는 과정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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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시간관련 추가취업가능자와 잠재경제활동인구를 집계하는 기준이 마련된 만

큼, 이를 과거 시계열에 적용하여 고용보조지표를 집계하였을 때 경기와 어떤 반응을 보

이는지는 의미가 있을 수 있겠다.
[그림 4]는 개정된 국제기준을 적용하여 각각의 고용보조지표들이 경기동행지수와 어

떤 이동 상관관계를 보이며 변화하는지를 분석한 것이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 경기동행지수가 하방으로 가파르게 움직일 때 모든 고용보조지

표는 경기동행지수와 음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이 일반적으로 경기 

역행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것처럼 다른 보조지표들도 유사하게 움직인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특히 경기침체기에 잠재경제활동인구가 가장 민감하게 음으로 반응하였고 다음

으로는 실업자, 시간관련 불완전취업자 순으로 나타났다. 경기사정이 악화되면 일반적으

로 기업의 노동수요가 줄어들어 취업가능성이 없는 구직자들이 늘어나고 취업이 가능하

나 원하는 일자리가 아니라든지 등의 이유로 구직을 하지 않는 잠재구직자가 늘어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후 경기가 확장 국면에 접어들면서 대부분의 고용보조지표들

은 경기와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인다. 
2011년을 기점으로 경기동행지수의 순환변동치가 100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어서 고

용보조지표의 증감을 정확히 해석하기는 어렵다. 다만, 실업지표보다는 고용보조지표의 

[그림 4] 경기동행지수와 고용보조지표의 상관관계

(단위 :천 명, %)

12) 지난 2014년 10월 고용동향에서 발표된 2014년 5월부터 10월까지의 잠재경제활동인구는 전년동월

대비(구조사표로 산출) 3.5배~4.3배가량 높게 집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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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각 지표는 x12-ARIMA를 이용하여 계절조정해 주었음.

2) 경기동행지수는 순환변동치를 이용함.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이동 상관관계가 상대적으로 경기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기 때문에 실업지표와 함께 고

용보조지표를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고용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이 체감하는 

고용여건과 경기 간의 괴리감을 줄여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그림 5]는 청년층(15~29세) 고용보조지표와 경기동행지수의 이동 상관관계

를 살펴본 것이다. 금융위기로 경기가 악화되는 상황에서 청년층의 경우에도 역시 잠재

경제활동인구가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시간관련 추가취업

가능자로 나타났다. 반면 이 시기동안 경기가 침체할 때 실업자는 오히려 양의 상관관계

를 보이며 함께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는 청년층은 금융위기 당시 실업을 선택하

기보다는 일부는 잠재경제활동인구, 즉 비경제활동인구로 흡수되었고 나머지 일부는 취

업자 내의 시간관련 추가취업가능자에 속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후 경기가 확장

국면에 들어서면서 실업자와 잠재경제활동인구가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을 볼 수 있

는데, 이처럼 경기가 회복되어 가는 과정에서 청년층은 비경제활동인구에서 실업자로 이

동하는 것과 취업을 희망하는 잠재경제활동인구 또한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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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경기동행지수와 고용보조지표의 상관관계(15~29세)

(단위 :천 명, %)

주 : 1) 실제 취업시간이 0∼35시간이며, 추가 취업을 희망하고, 추가 취업이 가능한 자.

2) 비경제활동인구 중 ① 취업가능성이 없는 구직자, ② 취업을 희망하고 취업가능성이 있는 비구직자의 합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마지막으로 여성 고용보조지표와 경기동행지수를 [그림 6]에서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

라 여성 경제활동의 특징은 황수경(2010)에서 언급했듯이 노동시장에 충분히 편입되지 

못하고 취업자에서 비경제활동인구로, 비경제활동인구에서 취업자로 이동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특징을 갖는데, 이동 상관분석을 통해서도 경기하강기에 잠재경제활동인

구가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여성도 청년층의 경제활동과 유사하

게 경기확장기에 접어들더라도 실업자와 취업자 내에 속해 있는 시간관련 추가취업가능

자, 비경제활동인구에 속해 있는 잠재경제활동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경기에 민

감하게 반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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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경기동행지수와 고용보조지표의 상관관계(여성)

(단위 :천 명, %)

주 : 1) 실제 취업시간이 0∼35시간이며, 추가 취업을 희망하고, 추가 취업이 가능한 자.

2) 비경제활동인구 중 ① 취업가능성이 없는 구직자, ② 취업을 희망하고 취업가능성이 있는 비구직자의 합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Ⅳ. 맺음말

지난 11월 12일 발표된 10월 고용동향에서 처음으로 고용보조지표를 시산한 결과를 공

개하였다. 지금까지 공표되어 오던 실업률보다 1%p에서 많게는 7%p 이상 높은 수치를 

보였고, 언론은 앞다투어 실질실업률 혹은 새실업률 등으로 고용보조지표의 명칭을 바꿔 

부르며 지금까지 발표된 공식실업률이 잘못된 실업률 지표였던 것처럼 보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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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선진국의 경우, 자체적인 기준에 따라 고용보조지표를 산출하여 왔으며 이를 실업

과는 구분하여 공표하여 왔다. 우리나라 역시 국제기준 개정 이전에 자체적인 기준에 따

라 고용보조지표를 산출하여 공표하였더라면 사회적 혼란은 다소 줄어들었을 것 같다.  
우리나라의 고용여건을 대표하는 실업률 지표는 국제비교를 통해서 살펴보았을 때 다

른 선진국에 비해 노동시장 여건이 건전한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국민들이 체감하는 고

용여건과는 다소 차이를 보여 왔던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문제인식은 비단 우리나라뿐

만 아니라 여러 선진국에서도 유사하게 존재하여 왔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보조

지표를 개발하여 고용사정을 다각적으로 평가하여 왔다. ILO는 지난 제19차 국제노동통

계인총회를 통해서 다양한 고용보조지표들에 대한 국제기준을 개정하여 새로운 지표를 

공표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우리나라 역시 개정된 국제기준을 토대로 경제활동인구조

사에 대대적인 수술을 시작하고 있으며, 2014년 10월 고용동향에서 주요 고용보조지표 

공표를 시작으로 2015년 1월 고용동향부터는 ILO에서 권고 받은 모든 지표들을 공표할 

예정에 있다. 
이 글은 공식 실업지표의 그간 문제점을 어떠한 방식으로 개선하게 되는지, 이를 보조

해 주기 위해 공표되는 고용보조지표의 개념과 정의 등에 대해 설명하였다. 또한 과거 

시계열 자료를 사용하여 경기변동에 공식실업률과 고용보조지표들이 어떠한 상관관계를 

갖고 있었는지를 분석해 보았다. 변화된 국제기준에 따라 새로운 조사표가 아닌 구조사

표에 의해 고용보조지표를 집계했다는 한계를 갖고 있으나, 기존의 조사표로 개정된 국

제기준을 적용하여 고용보조지표를 산출해 보면 실업률 지표와 비교하였을 때 좀 더 경

기변동에 민감했음을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경기침체 이후 경제가 확장국면에 접어들게 되더라도 고용여건은 지속적

으로 악화되어 일부는 실업자로 일부는 취업자 내에 속해 있는 시간관련 추가취업가능자, 
비경제활동인구에 속해 있는 잠재경제활동인구로 편입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

위기 상황에서 노동시장정책은 일자리가 없는 실업자를 우선시해야겠지만, 취업자와 비

경제활동인구 내에 포착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에게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앞으로 

새롭게 공표될 실업지표와 고용보조지표를 활용하여 청년층과 여성, 고령자 집단과 같이 

대표성이 떨어지는 계층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를 통해 국민들이 느끼는 고용지표의 통계

적 불신을 해소해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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